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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3. 9. 15.(금) 담당 도건 (010-9686-6068)

진교훈 “강서구민, 정쟁 아닌 일 잘하는 구청장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 개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강서구민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쟁으로만 치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안

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6일째 이어지는 엄중한 시기에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

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강서구민은 누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고 구민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정의하고, “민주당은 진 후보와 한 

몸이 돼서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당 차

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태우 씨는 강서 주민들과 대한민국에게는 가해자”, 박찬대 

최고위원은“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상황” 

이라며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을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 구정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생, 진교훈

과 함께 강서구에서부터 확실히 챙기겠다”, “강서의 모든 당원들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가득 차있다”, “‘나 강서에 살아요’라는 말씀을 하

실 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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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박 원내대표를 위시해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의원, 

진성준 의원, 한정애 의원도 동참했다.


